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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품질 뛰어난 중소기업 39개 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

- 조달청, ‘26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개최
- 기술·품질 우수 39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벤처기업이 59% 차지
- AI, 로봇, 저탄소 등 기술선도 중소기업 제품 발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우수

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39개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 별첨>

이번 회차에서는 총 259개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기술·품질 심사를 거쳐 39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다.

 * 지정 제품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조달청 누리집 > 조달업무 > 우수제품 > 공지사항)

이번 지정제품 중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활용한 빌딩자동제어

시스템, 스마트 전자칠판,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등 미래 기술선도 중소

기업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전체 중소기업 중 1% 미만인 벤처기업이 이번 지정업체 중 59%를

차지해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획기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

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제도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원

규모의 우수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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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최대 6년(기본 3년+연장 최대 3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공공조달업무의 인공지능 전환(AX)의 일환으로 이번 우수제품 지정

심사부터는 ‘AI를 활용한 제품별 기술비교분석표’를 작성하여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효율성을 높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이룬 우수 중소

벤처기업이 공공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조달기업에게 다양한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술서비스국 책임자 과  장 노헌주 (042-724-7281)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 사무관 장종삼 (042-724-7295)


